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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물량 적은 1인 판매자, 영세 판매자도 최저 수준으로 택배 이용 
쿠팡 마켓플레이스, 소상공인 상품에만 집중해 성장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

2020.11.25.서울—쿠팡 마켓플레이스가 1인 판매자, 소상공인들이
소규모 배송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배송 규모가 작은 영세 판매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트너 캐리어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배송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인 판매자나
스타트업, 영세 소상공인은 대형 택배사의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다. 판매자가
직접 편의점이나 우체국에 찾아가 상품을 발송하거나, 반품 접수를 직접 수기로 진행하고, 건당 배송 요금을 비싸게 지불하는 등 고
객
배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파트너 캐리어 프로그램’은 월별 배송 건수가
적은 소규모 판매자도 부담 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신청만으로 즉시 이용
가능하며, 프로그램을
신청한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는 매월 500건까지 최저수준의 비용으로 ‘한진 원클릭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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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론칭 기념으로 신규 가입자는 신청 승인일로부터 3개월간 배송비 추가 할인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다. 건당 4000원
정도를 이용료라고 가정했을 때 혜택기간 동안 월 300건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만원 가량의 배송비를 이번 프로그
램으로 절감할
수 있다.

또 ‘쿠팡의 판매 관리시스템(Wing)’을
통해 택배사 관리 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배송예약부터 송장 발행,
배송상태 확인까지 전 과정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판매자가
평일 오후 3시 전에 배송 예약을 신청할 경우 상품 당일 픽업이 가능하고 운송장 프린트 등 별도 프로세스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쿠팡 마켓플레이스 토미 오브라이언 디렉터는 “영세
소상공인도 파트너 캐리어 프로그램으로 대형 택배사의 택배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파트너 캐리어 프로그램을 통해 영세
판매자들이
배송비와 배송 관리의 부담은 덜고, 비즈니스 성장에 더욱 집중하길 바란다”며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앞으로도 판매자들의 빠른 성장과 판매 경험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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